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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부·자본, 조선소 노동자 죽음 방관”
조선소 중대재해 기획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… “하청 다단계, 죽음 주요 원인”

조선소 노동자들이 2024년 들어서

도 조선소에서 무용지물 안전관리시

스템으로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

하고 있다며, 노동부 기획 근로감독

과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 등 정부의 

특별 대책을 촉구했다.

금속노조와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

회의원은 3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

국회 소통관에서 ‘전국 조선소 중

대재해 고용노동부 기획 근로감독 

촉구 기자회견’을 열었다.

금속노조는 “조선소 노동자들은 

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일한다”라

며 “노동부가 당장 사고원인을 규

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

다”라고 촉구했다.

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

선지회장은 “한화오션 경영자들이 

말로만 안전을 외칠 때 1월에만 두 

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”라

며 “옥포조선소가 죽음의 현장이 

되는데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

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”라고 

지적했다.

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

사내하청지회장은 “연이은 조선소 

중대재해 주요 원인은 다단계 하청

구조다”라면서 “조선산업 인력과 

생산력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사

내하청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작업중

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”라

고 강조했다.

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

“전쟁 중이 아닌 한국에서 한 해 

죽는 노동자 수가 2천 명이다”라며 

“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해야 한

다”라고 호소했다.

금속노조는 ▲전 조선소 기획 근

로감독, 원인 규명 ▲중대재해처벌

법 따라 경영책임자 구속 ▲원하청 

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▲하청노

조 포함 노사정 TF가 근로감독 결

과 이행점검 ▲산재 근본 원인 다단

계 하청고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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